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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at anti-inflammatory effect of quercetin on picryl chloride(PCL)-induced
contact dermatitis in BALB/c Mice.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comprising
five animals. All groups of oral administration was begun on the first day of PCL treatment and ceased on
day 5. For the induction of contact dermatitis, BALB/c mice were sensitized with 40 µL of 1.5% picryl
choloride (PCL) to the left and right ear, respectively. Ear swelling responses were much weaker in high-
dose group (100 mg/kg) than control group (0 mg/kg). Total serum IgE levels and histamine levels were
measured by sandwich ELISA method using mouse IgE, histamine measuring Kit. Both total serum IgE
and histamine leve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high-dose group (100 mg/kg) than other groups.
Degranulation of mast cells were also confirmed by Toluidine Blue (TB) staining method. In high-dose
group (100 mg/kg), the number of mast cel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re are many mast cells
were shown degranulation in control group (0 mg/kg). All of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harmacological actions of quercetin indicate their potential activity for allergic inflammatory diseases
through the down-regulation of mast cell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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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최근 산업발달로 인하여 합성

물질의 범람과 환경오염의 급증으로 발병이 빈번하게 일

어나는 질병으로(Kim et al., 1998), 다양한 원인 물질에

대하여 인체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가벼운 가려움증

에서부터 천식에 의한 심한 호흡곤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나타내는데(Lee et al., 2002), 유

아기에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소아기의 발병률은 성인보다 높아 소아의 만성병 중

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병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Park et al., 1998).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은 특정 항원인 allergen에 재차

노출됨으로서 발병하게 된다. 이러한 알러지성 접촉피부

염의 발병은 T 림프구와 대식세포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세포 매개형 과민반응으로, 항원과 접촉 시 수 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비교적 늦게 염증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

에 지연형 과민반응(delayed type hypersensitivity)이라고

부른다(Yin et al., 2008).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에 관여하

는 중추적인 세포는 도움 T 림프구(helper T lymphocytes)

로서, 이 세포의 활성(activation) ·증식(proliferation)에 의

해 항원 특이적 세포 독성 T 림프구(antigen-specific

cytotoxic T lymphocytes)의 생산과 다양한 특이성 작동기

전의 활성 등 항원에 대한 특이반응이 일어난다. T 림프

구 활성과 증식에 필요한 피부항원을 전달하는 항원제공

세포(antigen presenting cell)는 표피내의 랑게르한스 세포

(Langerhans cells)로서 피부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종류의

항원(대부분 분자량이 600 M.W. 이하인 hapten)은 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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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반 단백질과 결합된 후 항원제공세포로 전달된다

(Boerrigter et al., 1988; Rees et al., 1990). 그리고 항

원을 탑재한 항원제공세포는 림프관을 통해 국소 림프절

로 이동하여 naive T 림프구에 항원을 전달하여 감작

(sensitization)을 일으키며(Cumberbatch et al., 1990), 1차

감작된 T 림프구는 흉관(thoracic duct)을 통해 순환계로

들어가 recirculating lymphocyte pool로 합류하거나 특정

림프성 기관에 위치하게 된다. 항원에 감작된 후 항원 인

식능력이 있는 채로 오랫동안 생존해 있는 기억 T 림프

구(memory T lymphocytes)는 recirculating lymphocytes

pool에서 postcapillary venules를 통해 조직 내로 이동하

게 된다. 이때 기억 T 림프구가 원래 항원이 존재했던

특정 조직으로 유주하는 원리는 내피세포 복귀 수용체

(endothelial homing receptors)의 선별적 선택에 의해 이

뤄진다. 특정조직으로 유주한 감작 기억 T 림프구는 표

피 혹은 진피에서 랑게르한스 세포나 진피 수지상세포

(dermal dendritic cell)로부터 항원을 전달받아 빠르고 강

력한 2차 면역반응을 유발하여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을 일

으키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유발 과정 중 림프절 내에서 일

어나는 세포성 면역연쇄를 보면 외부항원을 인지한 항원

제공세포는 외부항원의 내재화(internalization)를 거친 후

항원제공을 위해 항원노출 주변 림프절의 paracortex까지

이동(migration)하게 되며, 그 결과 제공된 항원은 림프절

내의 도움 T 림프구의 T cell receptor (TCR)에 의해 인

식되어 autocrine interleukin 2 (IL-2)를 비롯한 cytokine

분비를 통한 면역 활성이 일어난다. cytokine분비에 의해

면역 활성된 세포독성 T 림프구, 항원 특이성 기억 T 림

프구(TCR+ CD4− IL-2R− DR− T lymphocyte)는 혈관계를

통해 항원 노출지역으로 이동(homing)하여 세포성 면역반

응을 일으킨다(Baadsgaard et al., 1991; Cooper et al.,

1994; Li-weber et al., 2002; Acuto et al., 2003).

비만세포는 알러지 반응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학

적, 면역학적, 병리학적 과정 즉 창상치유, 혈관생성, 기

생충과 신생물에 대한 숙주의 반응, 급 ·만성 염증 및

immunoglobulin E (IgE) 매개 즉발성 과민 반응에 관여한

다(Suh et al., 2004). 최근 연구에서 compound 48/80은

비만세포에서 O
2
를

 
생성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Lee et

al., 1992), 이런 결과들은 비만세포의 역할이 염증의 유

도뿐 아니라 염증 조직에서 국소 순환 조절에 의한 면역

과정의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eden and Dailey, 1995).

최근 알러지성 접촉피부염의 치료제로 부신피질 호르

몬제 및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제

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

어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항 알러지제의 개발과 관련된 재료로서 천연재료인

약용식물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있다(Tasaka, 1986).

Quercetin은 flavonoid 물질의 하나로 flavonol 계통에

속하며, 과일이나 다류에 주로 들어 있는데, 특히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rmical et al., 1995).

미국에서는 개인별 하루 평균 25 mg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amson et al., 1991), 이렇듯 식물성 식품

에 존재하는 quercetin의 섭취되는 양으로 보아 flavonoid

의 대표적인 물질로 인정받고 있다(Park et al., 2006).

Quercetin의 약리효과는 in vivo 및 in vitro model에서

다양하게 규명되어 왔으며, 과산화지질(Cavallini et al.,

1978) 및 발암성 물질의 활성감소(Edenhader et al.,

1996), 혈압강하, 모세혈관 강화작용(Daniel et al., 2003)

그리고 항균효과(Kimura et al., 1984) 등이 알려져 있다.

Flavonoid는 항염증 및 면역조절활성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Middleton et al., 1993; Kim et

al., 2004), 특정한 flavones/flavonoids들은 C-ring2,3-

double bond를 가지며 이것이 체내에서 mitogen-induced

lymphoblastosis 중 특히 T-cell의 분화를 억제 시키는데,

B-cell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Mookerjee et

al., 1986; Hirano et al., 1989; Namgoong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quercetin이 접촉성 피부 알러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화

학물질로 알려진 picryl chloride(PCL)을 female BALB/c

mice의 귀에 격일로 총 세 번 감작시켜 유발시키는 을

유발시키고, PCL감작이 시작된 날부터 미리 설정한 농도

별로 quercetin을 매일 1회 5일간 5회 경구 투여하여 대

조군과 비교함으로써 quercetin의 접촉성 피부 알러지 효

능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된 7주령의 암컷 BALB/c (30±5 g) 마우

스는 오리엔트바이오(경기도 성남)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고, 실험에 앞서 일주일동안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

과 실험 동물실에서 순화기간을 거친 뒤 실험에 사용하

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실험동물용 고형사료(샘타코바이

오코리아, 경기도)와 여과된 정제수를 자유섭취 시켰고,

표준적인 사육조건으로써 온도 23±2oC, 상대습도 50±10%,

환기회수 10~12회/hr, 조명시간 12시간(06:00AM~

18:00PM), 조도 150-300 lux로 설정된 공주대학교 특수

동물학과 실험동물실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물실험은

공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동

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행 되었다.

접촉성 피부염의 유발

Picryl chloride (PCL, Fluka, MO, USA)은 olive oi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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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one을 1:4의 비율로 섞은 용매(OA)에 1.5%의 농도로

희석한 후 사용 하였으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시키기

위해 PCL을 BALB/c mice의 왼쪽과 오른쪽 귀의 내ㆍ외

부 표피에 각각 40 µL씩 격일로 총 세 번 감작시켜 알러

지 반응을 유발시키고, PCL감작이 시작된 날부터 미리

설정한 농도별로 quercetin을 매일 1회 5일간 5회 경구

투여하여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quercetin의 접촉성 피

부 알러지 효능을 알아보았다.

시료투여

실험동물은 총 30마리를 사용 하였으며, PCL 감작 후

시간대별 귀의 두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그룹과 IgE 및

histamine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혈청 및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군당 5마리씩 3개

의 군으로 대조군(0 mg/kg), 저용량군(50 mg/kg), 고용량군

(100 mg/kg)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quercetin (Sigma, MO, USA)은 투여 농도별로 각각

5% 에탄올에 현탁시켜 대조군(0 mg/kg), 저용량군(50 mg/

kg), 고용량군(100 mg/kg)의 농도로 투여 농도별로 0.2 mL/

kg씩 일정한 시간에 경구투여를 실시하였다.

Ear swelling 측정

1.5% 농도의 PCL 40 µL를 BALB/c mice의 왼쪽과 오

른쪽 귀의 내 ·외부 표피에 감작시켜 접촉성 피부염을 유

발하고 0, 3, 6, 9, 12, 18, 24시간 경과 시 각 시간대

별로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ipers)를 이용하여 귀의 두

께를 측정하여 두께의 변화를 확인 하였다. 귀의 두께는

PCL 감작 직전 귀의 두께와 감작 후 각 시간대별 귀의

두께 차이를 평가하여 판단하였다.

혈청채취

염증성 매개 물질의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에

혈청을 얻기 위해 PCL 감작 후 시간에 따른 귀의 두께

변화를 측정한 그룹에서 PCL 감작 후 3시간 경과 시 귀

의 두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PCL 감작 후 3시간대에 부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취 상태

에서 복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1시간 동안 상

온에 두어 응고시킨 후, 원심분리(3,000 rpm, 15분, 26oC)

하여 얻은 혈청을 냉동보관(−70oC)하였다.

IgE Level 측정

냉동보관(−70oC)중인 혈청을 측정 전 해동하여 사용하

였으며, IgE ELISA Kit (SHIBAYAGI, Gunma, Japan)를 이

용하여 IgE 농도를 측정 하였다. Antibody가 코팅된 well

에 IgE standard solution과 sample을 각각 50 µL씩 넣어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biotin-conjugated anti-IgE antibody

solution을 50 µL씩 넣어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키

고, HRP-avidin solution을 50 µL씩 넣어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마지막으로 chromogenic substrare (TMB) reagent

를 50 µL씩 넣어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reaction

stopping solution를 50 µL씩 넣어 반응을 종료하고 450

nm 파장으로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Emax,

USA)을 이용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istamine Level 측정

Quercetin의 경구투여에 따른 Histamine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냉동보관(−70oC)한 혈청을 해동하여

Histamine EIA kit (SPI-BIO, Bretonneux, France)으로 농

도를 측정하였다. polypropylene tube에 standard와 혈청

을 각각 200 µL씩 넣고 derivatization buffer와 derivatization

reagent을 50 µL, 20 µL씩 첨가하여 vortex mixing 하였다.

Antibody가 코팅된 well에 standard와 serum을 100 µL씩

넣고 histamine-AChE tracer를 100 µL씩 넣어 4o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나면 Ellmans reagent

를 200 µL씩 넣고 빛을 차단한 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하여 ELISA (Molecular Devices Emax, USA)를 이용

해 405 nm 파장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Quercetin의 경구 투여로 인한 mast cell 및 피부종창

에 미치는 영향과 독성병리학적 검사를 위해 PCL 감작

후 귀의 두께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3시간대에 부검을 실

시하여 귀, 간 및 신장을 적출해 10% 포르말린에 7일간

고정하고 자동조직처리기(Shandon, Tokyo, Japan)에서 탈

수 및 파라핀 침투과정을 거친 후, 파라핀 포매기

(Shandon, Tokyo, Japan)로 포매 하였다. 5 µm두께로 조

직절편을 제작하였고, Hematoxylin & Eosin (H&E) 염색

과 Toluidine blue (TB) 염색을 실시하여 피부 조직을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표피와 진피에서의 병변 및 비만

세포의 탈 과립 유무를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실험결과 수치는 Mean±SE로 표시 하

였고, one way ANOVA에 의해 P<0.05 수준에서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유의성이 나타날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Ear swelling 변화

PCL 감작에 따른 접촉성 피부 알러지 반응에 quercetin

의 경구투여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CL 감작

후 quercetin을 기 설정한 농도별로 대조군(0 mg/kg), 저

용량군(50 mg/kg), 고용량군(100 mg/kg)의 농도로 경구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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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귀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ure 1). 모든 군에서

PCL감작 3시간 경과 후 알러지의 유발 정도가 가장 심

하게 나타났으며, 5일간 세 번에 걸친 반복적인 PCL감작

에 따라 최종 PCL 감작 후에는 귀의 두께 증가폭이 눈

에 띄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홍반, 가피를 동반한

심한 부종 등 피부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다.

Quercetin의 예방효능을 알아본 선행 실험에서 보다 상

대적으로 PCL 감작 후 귀 두께가 두꺼워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반복적인 PCL 감작이 접촉성 피부

알러지 반응을 강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PCL

감작 3시간 경과 후 귀 두께는 점차 얇아져 24시간 후

에는 모든 군에서 귀의 두께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5

일간에 걸친 세 번의 PCL 감작 후 3시간 경과 시 귀의

두께는 대조군 0.124 mm, 저용량군 0.114 mm, 고용량군

0.068 mm으로 고용량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귀 두께

를 보였다(Figure 1). PCL을 감작한 귀의 표면에서는 감

작 후 3시간 경과 시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6시간

경과 후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며, 호중구의 침윤은

진피조직에서도 관찰된다고 보고되어 있다(Ikeda et al.,

2000; Jung et al., 2004). 이번 실험에서 귀의 두께 변화

를 관찰한 결과 PCL 감작 3시간 경과 시 모든 실험군의

귀 조직에서 강한 ear swelling 반응이 나타났으며, 각 군

에서 ear swelling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의

귀 두께를 대조군과 비교해 봤을 때, 100 mg/kg 농도로

quercetin을 투여한 군에서 농도 유의적으로 ear swelling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접촉성

피부 알러지 증상의 완화에 quercetin의 섭취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IgE level 변화 측정

PCL 감작을 통해 접촉성 피부 알러지 유발기간 동안

quercetin을 매일 1회 5일간 5회에 걸쳐 5번 경구투여하

고, 귀의 두께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에 혈청을 수거하

여 혈청 내 IgE 농도를 측정한 결과(Figure 2), 혈청 내

IgE 수치는 대조군(0 mg/kg) 212.59 ng/mL, 저용량군(50

mg/kg) 196.70 ng/mL, 고용량군(100 mg/kg) 110.73 ng/mL

으로 quercetin 고농도로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

여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의 IgE 수치를 보였다.

IgE 특이항체의 농도 측정은 알러지 감작의 정확한 표

식자이며 알러지 노출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고, 원

인 항원의 회피로 IgE 특이항체의 농도의 감소를 가져온

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03). IgE는 Fc 수용체

를 가진 비만세포를 자극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의 분

비를 유도함으로써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IgE의 생산

은 활성화한 Th2 세포가 IL-4를 생산하여 B림프구의

isotype switching을 유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므로(Dekruyff

et al., 1989), 혈청내 IgE 농도는 알러지 증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복분자 물 추출물의 기도 과민반응 및 염증의 억제 효

과 실험에서는 투여군에서 IL-4 생산을 억제하여 Th2 세

포 반응을 억제함으로서 IgE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

성 있게 감소하고, 염증 반응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 되

었다(Park et al., 2007; Park et al., 2008). 또한 quercetin

은 nuclear factor-KappaB와 같은 전사인자에 영향을 주

어 염증에 관련된 cytokine을 조절한다(Mainardi et al.,

2009). 이러한 염증반응과 관련이 있는 cytokine의 조절

은 위의 실험 결과에서 저용량군(50 mg/kg), 고용량군(100

mg/kg)의 IgE 수치가 대조군(0 mg/kg)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quercetin

이 IgE의 생산을 억제하여 비만세포로부터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는 cytokine의 방출을 저해하 대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 Total serum IgE levels in female BALB/c mice at 3 hr
after application with PCL. Each value was expressed as
Mean±SE of 5 BALB/c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0 mg/
kg group at P<0.05.

Figure 1. Ear swelling responses in BALB/c mice at 0, 3, 6, 9,
12, 18, 24 hr following the sensitization with PCL to the ear.
Each value was expressed as Mean±SE of 5 BALB/c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0 mg/kg group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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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amine level 측정

PCL 감작을 통해 접촉성 피부 알러지를 유발한 후

quercetin을 5일간에 걸쳐 5번 경구투여하고, 귀의 두께

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대에 수거한 혈청을 이용하여 혈

청 내 histamine 농도를 측정하였다(Figure 3). 대조군의

Histamine 수치를 100%로 기준하여 quercetin을 50 mg/

kg을 투여한 저용량군은 95.69%, 100 mg/kg투여한 고용

량군은 90.77%의 수치를 나타냈다.

알러지 질환에서 호산구와 호염기구는 혈액 내의 중요

한 작동세포(effector cell)로써 각각 히스타민과 major

basic protein과 같은 화학매체를 분비하여 알러지 염증을

유발한다(Kim et al., 2001). 복강 비만세포 부유액에

compound 48/80을 처리하였을 때 히스타민 유리율에 비

해 PEM381을 전 처리한 경우에서 히스타민 유리율의 억

제가 보였고,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함으로써 알러지 반응

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quercetin의 경구 투여시 알러지가

유발된 질환동물모델에서 IgE의 수치가 투여하지 않은 대

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 그 결과 비만세포

의 활성을 저해하여, 알러지 유발 대조군과 비교시 상대

적으로 histamine의 유리를 감소시켜 알러지 반응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키는데 quercetin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조직병리학적 결과

PCL 감작을 통해 접촉성 피부 알러지를 유발한 후

quercetin을 매일 1회 5일간 5회에 걸쳐 경구투여 하고,

귀의 두께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에 부검을 진행 하였

다. H&E 염색과 TB 염색을 위해 귀, 간 및 신장을 적출

하고 파라핀 블록을 만들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200

배의 배율로 조직을 관찰한 결과(Figure 4) quercetin을 투

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귀 두께가 quercetin을 고농도로

Figure 4. Ear skin of 0 mg/kg group (A, C) and 100 mg/kg quercetin group (B, D) in BALB/c mice at 3 hr after application with PCL.
(A) Intradermal edema with prominent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H&E, ×200. (B) Less severe changes are seen compared with
(A). H&E, ×200. (C) There are many mast cells including those showing degranulation. TB ×200. (D) Mast cells show less
degranulation compared with (C). TB ×200. 

Figure 3. Total serum Histamine levels in female BALB/c mice
at 3 hr after application with PCL. Each value was expressed as
Mean±SE of 5 BALB/c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0 mg/
kg group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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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한 군의 귀 두께보다 큰 폭으로 두꺼워 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PCL을 감작한 귀 조직에서는 감작 3시

간 경과 시에 염증세포의 침윤을 동반한 edema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며 침윤세포는 호중구뿐만 아니라 비만세

포, 단핵구, 호산구들로 구성된다(Park et al., 2008).

이번 실험 결과에서도 PCL을 감작한 대조군에서는 감

작 3시간 경과 후 비만세포들이 다량으로 관찰되었으나,

100 mg/kg 농도의 quercetin을 투여한 고용량군에서는 대

조군에 비해 적은 수의 비만세포들이 관찰 되었다(Figure

5).

비만세포는 오랫동안 알러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왔으며(Kim, 2008), 항원이 신체에 들어오면 수지상세

포, 대식세포, B 세포 등과 같은 항원제시세포가 항원을

포식하여 MHC-II와 함께 세포 표면에 노출하게 되는데,

특히 기생충이나 알러지 유발물질(allergen)이 항원으로 작

용하면 B 세포가 활성화되어 항원 특이적 IgE가 생성되

고, 이 IgE가 비만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고친화성 IgE 수

용체에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을 비만세포의 감작

(sensitization)이라고 부른다. 감작된 비만세포에 항원이 노

출되게 되면 항원이 비만세포 막이 있는 IgE에 결합하여

IgE를 교차결합(Cross-link) 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비만세

포의 과립이 엑소사이토시스(exocytosis) 되는 탈과립이 발

생하여 여러 가지 매개물질들이 방출된다(Henz et al.,

2001; Metz et al., 2007). 비만세포는 IgE 의존성 면역반

응뿐만 아니라 IgE 비의존성 면역반응에도 관여하며, 수

지상세포, B 세포, T 세포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선천성 면

역에서 획득면역으로 변화된다(Nakae et al., 2006). 비만

세포는 알러지 반응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학적, 면

역학적, 병리학적 과정 즉, 창상 치유, 혈관 생성, 기생충

과 신생물에 대한 숙주의 반응 급 ·만성 염증 및 IgE 매

개 즉발성 과민 반응에 관여하는데 이런 비만세포의 수

가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고용량군에서

알러지 반응이 적게 일어났다고 판단되고, quercetin이 알

러지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육안적, 조직병리학

적 관찰에서 quercetin을 투여한 실험군 모두 조직병리학

적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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